
일본의 쓰즈끼보와 곤도보, 시설의 최신화로 수입사를 무찔러 

 

일본에서는 파도와 같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수입면사로 인하여 2000년말 

기준으로 일본 방협회원사의 운전가능 추수가 230만추로 줄었고, 평균 운전

추수도 200만추를 밑돌게 되어 일본 면방적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쓰즈끼보(都築紡)는 카드 20수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 

정번수 면사(定番手 綿糸)로 파키스탄을 비롯한 해외로부터의 수입면사와 정

면으로 맞서서 경쟁하고 있는데 의기 충천이다. 특히 면사 20수는 쓰즈끼보

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향상과 코스트 절감을 위하

여 적극적으로 공장의 합리화, 자동화를 도모하고자 투자하고 있으며, 세심

한 생산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어, 외환시세가 미화 1달러당 110엔 

수준이면 수입사와의 경쟁도 정면으로 겨루어 볼만하다고 한다. 

곤도보(近藤紡)는 수년간 대규모 설비투자로 일본내 보유시설의 60∼70%를 

최신화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코스트도 절감하고 있다. 7∼23번수의 태

번수 실을 생산하고 있는 곤도보의 최신예 S-2공장은 원면의 개표로부터 제

품창고까지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되어 있어, 공장이 거

의 무인화(無人化)되어 있다. 면사의 품질도 잔털이 훨씬 적고 사절도 거의 

없다고 하며, 태번수 면사의 수입이 작년(2000년)에 23.9%나 줄어 이들 두 회

사의 태번수 카드사의 공급량은 줄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 두 회사가 해외진출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쓰즈끼

보는 미국, 브라질, 포르투갈에 약 50만추를 보유하고 있으며,「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는 세계 섬유산업의 주축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에 매력이 있다」고 사장은 말하며, 앞으로 아시아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이고 있다. 

곤도보는 중국, 인도네시아, 스페인에 약 17만추를 보유하고 있는데「국내 

 1



 2

시설에 대한 투자는 20세기에 끝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해외 거점을 확충

해 나가려는 심산이다.  

  일본 면사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들 두 회사를 보면 가장 

믿음직하며, 일본의 면방회사도 수입면사와의 경쟁에서 항상 패배만 하고 있

지 않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일본 국내 면사시장의 약 60%를 쓰즈끼보, 곤도보 및 닛신보(日

淸紡)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실이나 텍스타일 시장이 축소되어, 마침내 닛신보가 일본 국내 방적

설비를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점차 해외로 옮겨 내년(2002년) 여름에는 일본 

국내 방적추수를 약 10만추 줄여 37만추로 축소함으로써, 그간 국내 시장을 

지켜오던 3사 체제에서 한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